
문현동은 남구의 서쪽 관문이다. 문현교차로는 불과 40여 년

전만 해도 지금처럼 복잡하지 않았다. 당시 문현동의 상징과

같았던 단층 건물의 대성극장이 서민들의 희로애락을 뒤로 하

고 경영난으로 폐관한 것은 이즈음이다. 극장은 지금의 문현교

차로 교통광장 쌈지공원에 있었다. 그보다 훨씬 오래전 배정고

등학교 경사지 아래로 아슬아슬하게 즐비해 있던 수백 채의 판

잣집들이 철거되었다. 동천 끝단에 다리가 놓이면서 앞바다로

나가 조개잡이로 생계를 이어가던 조갯배들도 사라졌다.

한일오피스텔 앞까지 깔려 있던 우암선 철로가 걷히면서 구

수한 주정 찌꺼기 냄새를 풍기던 대선주정공장도 문현교차로를

떠났다. 동천변 부산골프클럽 옆에서 서민들의 추위를 해결해

주던 연탄공장도 2017년 폐업했다. 번영로 교각 밑이 진입로가

되어버린 문현메가마트 초입에 뜬우리네약국뜯 건물이 있다. 이

약국 건물 옆에 한국발명진흥회 부산지회가 있었다. 지금은 다

이소가 성업 중이다. 우리네약국 앞에서 육교를 건너면 당시에

는 생소했던 다문화 대안교육기관인 아시아공동체학교가 있었

다. 지금은 그 자리에 뜬조마루 감자탕뜯이 성업 중이다. 문현대

림시티프라자 앞에는 수년 전만 해도 옛 모습 그대로인 기와집

한 채가 있었다. 대성극장 사정으로 쇼를 못하면 이 기와집에

서 임시무대를 꾸려서 공연하기도 했다.

문현동이 급속하게 변모한 것은 경부고속도로 종점인 구서동

톨게이트까지 직행할 수 있는 부산도시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

부터이지 싶다. 문현교차로에서 진입했던 이 도시고속도로의

다른 이름은 뜬번영로뜯다. 그래서인지 이때부터 문현동은 하루

가 다르게 변모했다. 남구의 서쪽 관문으로서 위상이 더욱 높

아진 것은 동서고가로 개통도 한몫했다. 여기에 부산도시철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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을 통과한다, 이로써 문현교차로는 동서를 잇는 핵심축이자 교

통 요충지로 자리매김했다.

문현동의 새로운 상징물로 문현대림시티프라자가 등장했고,

이듬해인 2000년부터 문현교차로 일대는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

기 시작했다. 그 정점에 문현금융단지 BIFC(부산국제금융센터)

가 있다. 이러한 고층 건축물들은 문현교차로를 양손으로 감싸

고 있는 듯 느껴진다. 최근에는 문현교차로 지하보도가 커뮤니

티와 갤러리 공간으로 새단장했다. 그러고 보면 문현동을 통털

어 문현성당만이 유일하게 그 자리에 있다. 사실 문현동의 변

화를 함께하는 문현교차로의 변화는 마치 뽕나무밭이 변해서

푸른 바다가 된다는 뜻의 뜬상전벽해뜯 그 자체라 해도 과언이

아니다. 어쩌면 진시황의 사절인 서복이 2,200여 년 전 불로불

사약을 구하러 장고개 고갯마루 일대의 강선대에서 2023년의

문현동을 미리 봤던 것은 아니었을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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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현동 초입을 가로지르는 문현고가 일대의 1985년 모습. 아래 작은 두 사진은 1980년 문현로터리를 만드느라 한창 공사를 하고 있는 모습. 전 남구청 공무원 김맹중씨 촬영.


